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241-251,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24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41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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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Influence Relation where the Effect of Stress of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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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고자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체효과는 부 향, 스트 스

가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에도 부 향으로 나타났다. 간 효과를 확인한 결과 스트 스 처행동이 학교 응에 

정 향을, 사회  능력도 학교 응에 정 향으로 확인하 다. 그러나 스트 스는 학교 응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에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이 완 매개하고 있음을 보

여 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 처  사회 응능력 향상을 한 학교 교육 방향과 다양한 로그램 개입

의 바탕이 되어 학교 응력 향상을 한 실천 인 함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deter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between their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stress had overall negative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lso on their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For the indirect effects, both their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Stress did not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have full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ir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directions of school education and various program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stress coping and social 

adjustment compete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their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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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세계화·지구 ·국제화로 인하여 국가 간

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 유학, 결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상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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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녀가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는 2007년 44,258명이었는데, 

2015년 1월 기 으로 207,693명으로 지난 8년 사이에 

4.7배 증가하 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117,877(56.8%), 만 7세~12세 56,108명 (27%), 만

13~15세 자녀가 18,827명(9%), 만 16~18세가 14,881명

(7.2%)로 나타났다[1]. 한 다문화학생 수는 8만 2536

명(1.4%)로 지난해에 비해 0.3% 증가하 고, 등학생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2%로 차 늘어나고 있으며

[1], 내국인 가정의 출산율 감소를 볼 때 향후 다문화가

정 학생의 비 은 차 더 증가 될 것으로 상된다. 그

로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응문제는 새로운 심

의 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에 한 배

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

루기 해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문화 응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한, 심리 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뿐 아니라 자녀양육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  사람들의 인식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문화

응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2-3], 낮은 사회  유능감

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4].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

국 사회에 살면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 스트 스 등 정신

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 스는 가족

계에서 자녀에게 이 되어 아동에게 간 으로 향

을 미칠 수밖에 없다[5].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고,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외모가 다

르다는 이유로 왕따와 놀림의 상이 되기도 하여 학교

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학교에서의 

경험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축과 소극 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반 로 폭력 이거나 과잉행동 등으

로 이어지게 되어, 정서 인 문제, 인 계문제, 학습결

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6-7]. 특히 어머니의 출신

배경이 한국과 다르거나 경제 으로 어려운 환경일수록 

자녀들의 학교 응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언어발달과 가족구성원의 특

성은 한국사회에 응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나

타났다[8-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가치 과 행동 

양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스

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10].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에 한 자부심이 강하고, 이주민에 해 배타 이며, 다

문화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한국사회의 비가 미

흡하 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한국사회 응에 

있어 사회·경제 으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이

런 상황들은 신체 ·정서 인 건강과 직결되며 미래를 

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일반가정의 아동이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상 없이 

우리가 아동기 스트 스에 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동의 일상 환경이 스트 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아동의 처 능력은 미숙한데 있다. 스트 스는 그 자체

의 부정 인 향보다 그것을 어떻게 처하는가가 개인

의 건강과 안녕에 더 요한 요인이 되며, 스트 스 처

에 따라 스트 스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11].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스트 스 처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응과 

학교생활에서의 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가

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 에서 오는 문화 인 스

트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스트 스원은 학교 응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 응

을 돕기 해서는 스트 스에 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과의 계를 밝 내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스트 스가 학교 응

에 향을 미치는 계를 규명하여 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응에 교육과 상담 등의 다양

한 로그램을 통해 보다 원만한 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다문

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와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 학교 응 간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

정 아동의 스트 스와 학교 응 계에서 스트 스 처

행동과 사회  능력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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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스트 스 처행

동과 사회  능력이 독립변인인 스트 스와 종속변인인 

학교 응에서 어떤 과정과 기제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2.1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스트 스란 개인의 신체·심리  안녕 상태를 태롭

게 하는 자극이며, 개인의 정서·행동, 생리  체계에 변

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개인의 특유한 반응을 야기하는 

요인을 말한다[13].

스트 스가 아동의 심리  건강과 응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스트 스의 향력이 

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

면서 스트 스 경험 유무보다 개인이 스트 스에 한 

처행동에 더 설명력이 있음이 밝 졌다[11]. 아동들이 

사용하는 스트 스 처에는 스트 스 상황에 해 아동

이 느끼는 정서  심리  상태가 반 될 수 있으며, 사

회·정서  응을 측하는 주요한 변수라고 보는 주장

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14-15]. 

2.2 스트레스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사회  능력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능력으로 개인

이 다양한 사회  계  상황에 히 응하는데 필

요한 기술  응능력을 말한다[16]. 다문화가정 아동

은 어머니의 애착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게 받고, 애

착은 스트 스를 매개하여 심리사회  응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다문화가정 아동의 다양한 스트 스는 사회  능력에 

향을 주는데, 어머니와의 화부족으로 인한 자녀교

육, 가정의 정서  분 기, 래 계 등을 들 수 있다

[18]. 특히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충돌로 인해 

정체성 형성의 혼란과 인 계 형성에 부정 으로 작용

하며 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어 

학교 생활에서도 주체 이지 못하게 된다. 이는 원활하

지 못한 언어소통으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

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소극 이거나 과잉행동장애등의 

정서장애를 겪게 된다[19-20]. 

특히 의사소통기술은 사회  능력에 요한 요인으로

[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족으로 가정안에서

의 소통 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

다는[21] 결과로 이어진다. 의사소통기술은 민족의 습

을 이해하고, 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한 부분인데 

타민족과의 상호교류 확   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5].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사소통에 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에 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22]. 

2.3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학교 응은 아동과 학교생활 간의 조화로운 계를 

의미하며 학교 규칙 수  교사와 래 계를 정 으

로 발 시키며, 교육  합성을 최 화하여 자신의 요

구와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한다[23].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경우 가정 내 갈등에서 오는 스

트 스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출신 어머니의 낮은 수 의 한국어 실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아동의 늦은 언어 발달, 로그램 미흡,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압박감과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과 

문화 응의 어려움은 사회  부 응과 학교생활의 부

응으로 연결된다[24-25].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능

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의 문화

 배경이 다름으로 인하여 지식뿐 아니라 정서  측면 

등 학교생활에 한 비도가 히 떨어진다고 한다[9].

다문화가정 아동은 외모에 한 놀림을 많이 받는다

는[8] 연구결과가 있으며, 집단 따돌림은 외모를 이유로 

래 집단에서 경험한 경우가 17.6%로 나타났는데[8], 

이는 피부색깔, 말투, 동자 등 신체 인 차이로 인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모에 한 고민은 사춘기로 

어들면서 더 많아질 것으로 상된다. 따돌림의 원인

은 많이 있겠지만 아동들은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학교부 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6]. 학교에서 놀림과 왕따를 경험하고 축되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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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행동하거나 반 로 폭력 이고 과잉행동을 보

이고, 결국 학교에서 정서 인 문제, 인 계문제, 학습

결손과 차별로 인해 학교를 퇴하거나 방황하는 문제 

한 심각하게 두되고 있다[7-8]. 

2.4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아

동에 비해 학교생활 내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면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8], 이는 아동의 스트

스를 높여 아동의 학교 응은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25][27].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

지 못한 채 교육  소외와 지체, 사회  부 응 등의 심

각한 스트 스와 기에 직면하고 있다[9] [28]. 그 결과

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심리 으로 축되기 쉬우며, 

학업 성취가 낮고, 학업 단을 하는 응에 어려움을 보

인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르다는 인식

으로 인하여 차별, 억울함 등이 축감으로 내재화 문제

[29]와 학교부 응,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 화 문제를 

보이고 있다[30]. 한 아동의 스트 스는 인 계 능

력  사회  능력이 부족해지고, 소외감을 잘 느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 심리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하여 약물오남용,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학교부 응 

행동을 증가시키고[31-32], 이후에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33-34].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  능력의 사회  측면과 

학업과의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

회 으로 거부되고 공격 인 아동은 학업 인 실패의 

험이 나타났다[35]. 특히 아동상호간의 인정과 수용도가 

학교생활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를[36] 통해 

정 인 학교 응을 한 사회  능력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스트 스 처행동에서 

능동  처는 교우 계, 교사 계, 학교수업, 학교생활

에 향을 주며[37], 극  처행동이 높을수록 교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잘 응한다는 것

이다. 아동이 학교생활 응을 해 극 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여 처하는 극 인 

처는 학교생활 응에 한 계가 나타나 아동의 학

교 응을 해 스트 스 처행동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38].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  통계는 Table. 1과 같다. 남

자 139명, 여자 115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254명  4학

년 80명, 5학년  95명, 6학년 79명이다. 어머니의 나라를 

살펴보면 국 6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content n %

gender
Male

female

139

115

54.7

45.3

grade

grade(4)

grade(5)

grade(6)

80

95

79

31.5

37.4

31.1

Mother 

country

China

Japan

VietNam

Mongolia

Philippines

etc

67

60

18

2

66

41

26.4

23.6

7.1

0.8

26.0

16.1

local

Geoje

Geochang

Gimhae

Namhae

Miryang

Yangsan

Jinju

Changwon

Hapcheon

22

23

36

23

24

33

28

31

34

8.7

9.1

14.2

9.1

9.4

13.0

11.0

12.2

13.4

3.2 측정도구

3.2.1 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스트 스 척도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미 과 유안진

(1995)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  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39]. 척도의 구성은 부모 역, 가정환경 

역, 친구 역, 학업 역, 교사  학교 역, 주변 환경 

역 등 6개 하 역으로 되어있으며,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역과 가정환경

역으로 구성하여 4  Likert척도를 사용하 다. 역별 

신뢰도는 .78과 .84 으면, 본 연구에서는 두 역의 신

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2.2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스트 스 처행동 척도는 Lazarus와 Folkman(1984)

의 처방식 척도[40]와 Sandler(1990)의 아동 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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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41] 신은 (1998)이 번안하여[42] 사용한 

것으로 문제 심 처 4문항, 회피  처 5문항, 기분

환 4문항, 지지추구 5문항 등 네 범주 총 18문항을 사

용하 다. 신은 (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체 .81

이 으며, 본 논문의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3.2.3 사회적 능력 척도

사회  능력을 알아보기 해 Achenbach(1991)가 제

작한[43]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 외 (2007)[44]이 

표 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Korea-Youth 

Self-Report)를 활용하 다. K-YSR 척도는 만 11세~18

세까지를 상으로 개발한 사회능력 척도로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 아동의 사회능력을 알아보기 한 선행연

구[10][44]에서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사회능력 척도

에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사

회성 척도는 친구의 수와 어울리는 정도, 형제자매, 

래, 부모와의 계의 질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척도를 

평정한다. 학업수행 척도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어

의 5개 척도로 수를 합하여 평균을 구한 것과, 특수학

 여부와 휴학여부를 묻는 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사회

능력 수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의 합으로 체 

사회능력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오경자 외(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0

로 나타났다. 

3.2.4 학교적응 척도

학교 응은 학교에 한 지각, 학교·학 내 활동성, 

학습 련 태도·행동을 측정하 다. 학교 응 척도는 Ladd, 

Kochenerfer, & Coleman(1996)이 제작한 학교 응 척

도를[45] 황경미(1998)가 번안하여[46] 사용한 척도로 

학교에 한 지각 4문항으로 신뢰도 .75, 학교·학 내 활

동성 4문항으로 신뢰도 .66, 학습 련 태도·행동 4문항

으로 신뢰도 .64로 나타났으며 총 12문항으로 4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학교 응 신뢰도는 .88

이었다. 

3.3 연구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의해 형성된 가족 내 자

녀로 정의하며, 경상남도 18개 시·군 등학교 4~6학년

에 재학 인 아동이 상이다. 조사를 해 경상남도 교

육청을 통해 각 학교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 , 연구 진행 차, 사생활보호와 련된 자료사용  

보호 등에 해 조문을 통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

하 고,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각 학교 다문화 담당 교사

에 의해 우편으로 달받는 방식으로, 2013년 12월 

~2014년 2월 약 3개월간 조사하 으며, 400부의 설문지

를 배포한 결과 총 271부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4부가 분석 되었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모

형에 포함된 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해서 Bootstrapping을 

사용하 는데, 그동안 통 으로 사용되었던 Baron과 

Kenny(1986)[47]의 근법이나 Sobel test(Sobel, 1982) 

[48]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 안 인 방

법으로 Bootstrapping을 활용한 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49].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에 매개변

수가 2개 이상이 존재할 경우 매개변수들 사이에 상 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추정할 수 있

는  Bootstrapping로 련 변수를 입력하면 한 번에 검증

결과를 보여주어 여러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강

을 지닌다[50]. 이 분석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방법으

로 PROCESS macro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되고 

있는데,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 효과와 매개효과, 조

효과를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증할 수 있

는 강 을 지닌다[49].

4. 연구결과 

4.1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간 효과를 검증하기 해 Preacher와 

Hayes(2013) [51]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매

개효과 연구모형을 분석하 고,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용하 다. Bootstrapping은 일

종의 통계  모의실험 차로 규모의 가상  무선 표본

을 만들어서 각각에 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

로써 매개효과의 통계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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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stress 1.00 4.13 1.727 .611 .806 .419

stress coping behavior 1.80 3.57 2.585 .280 .194 .753

social competence 6.35 16.80 11.940 1.501 -.890 1.432

school adjustment 1.17 4.00 3.136 .500 -.452 .38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gender grade stress
stress coping 

behavior
soci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gender 1

grade .046 1

stress -.104 .002 1

stress coping behavior .213** .016 -.376** 1

social competence .015 -.013 -.283** .111 1

school adjustment .186** -.007 -.362** .341** .373** 1

* p<.05, **p<.01, ***p<.001

Bootstrapping을 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

고,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변

인들의 왜도(skewness)값의 치가 .806 이하이며, 첨

도(kurtosis)값의 치가 1.432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

는 Kline(2010)[53]제시한 정규분포의 조건인 왜도값

(±3)과 첨도값(±10) 기 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2]. 

본 연구에 변인들의 상 성 정도를 확인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상 계 분석 시 스트 스와 

학교 응 간의 계에 향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인

구사회학  변인인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

여 실시하 다. 성별은 더미코딩을 용 하 다. 

먼 , 주요 변인인 스트 스와 학교 응은 스트 스

가 높을수록 원만한 학교 응과 련되어 부 상  

(r=-.362, p.01)을 보 으며, 스트 스와 사회  능력에

서도 스트 스가 높을수록 사회  능력과 련되는 부

인 상 (r=-.283, p<.01)을 보 다. 그리고 스트 스와 

스트 스 처행동에서도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트

스 처행동과 련되는 부 상 (r=-.376, p<.01)을 보

다. 다시 말해 스트 스가 높을수록 학교 응 뿐 아니

라 사회  능력과 스트 스 처행동에까지 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에서는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 스 처행동이 학교 응에 정 인 상

(r=.341, p<.01)을 보 으며, 사회  능력 한 학교 응

에도 정  상 (r=.373, p<.01)을 보 다. 즉 학교 응을 

높이기 해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2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와 학교 응에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이

매개모형 분석을 4단계의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별,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측변인  거변인과

의 상 이 유사하거나 측변인보다 거변인이 더 큰 

상 을 보이는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한 통계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최 화 할 수 있

다. 본 연구모형에 용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은 측변인인 스트 스보다 거변인인 학교 응

과 더 큰 상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 

하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트 스와 학교 응에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1단계에서는  다문

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체효과

(c)는 부  향(β=-.305, p<.001)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스트 스가 높으면 학교 응이 낮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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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iveness Parameters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1 school adjustment

invariable 3.34

gender .151 .061 .171 2.474 .044 * 1.014

grade -.001 .038 -.017 -.014 .989 1.005

Stress -.284 .050 -.305 -5.714 .000 *** 1.010

R
2
=.153

2
stress coping 

behavior

invariable 2.70

gender .102 .037 .197 2.746 .006 ** 1.018

grade .102 .023 -.002 -.652 .514 1.007

Stress -.157 .031 -.336 -5.009 .000 *** 1.012

R
2
=.064

3
 social 

competence

invariable 13.22

gender .261 .206 .006 .126 .899 1.013

grade -.095 .129 -.029 -.736 .462 1.005

Stress -.734 .173 -.274 -4.230 .000 *** 1.013

R
2
=.082

4 school adjustment

invariable 2.17

gender .100 .062 .146 1.603 .110 1.023

grade -.006 .038 -.023 -.180 .857 1.057

Stress -.108 .057 -.219 -1.888 .060 1.131

stress coping 

behavior
.407 .118 .518 4.554 .000 *** 1.056

 social 

competence
.097 .021 .292 4.554 .000 *** 1.100

R
2
=.265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로 스트 스가 매개변인인 스

트 스 처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부  향((β=-.33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 스가 높으면 스트 스 

처행동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3단계로 스트 스가 매

개변인인 사회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부 향(β

=-.27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사회  능력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로 

매개변인인 스트 스 처행동이 종속변인인 학교 응

에 정 향(β=.51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매개변인인 사회  능력이 종속변인인 학교 응에 

정 향(β=.29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스트 스는 종속변인인 학교 응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인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학교 응에 미

치는 향 계에서 매개변인인 스트 스 처행동과 사

회  능력이 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

치는 간 효과로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해 SPSS Macro방법을 사용하여 Bootstrapping을 용

하여 확인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 스 처행동과 사

회  능력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3가지로 유의수 (p), 신뢰구간, t값을 가지

고 실시하며 SPSS Macro에 의하여 제시된 신뢰구간을 

용하 다. 

Table 5. Indirectness Effect

Indirect effects

Effectiv

eness 

factor

Boot. 

S.E

95% 

Boot. 

LLCI

Boot. 

ULCI

Stress->Stress coping 

behavior->School 

adjustment

-.0640 .245 -.1237 -.0261

Stress->Social 

competence->School 

adjustment

-.0714 .0231 -.1268 -.0348

Indirectness Effect -.1354 .0317 -.2059 -.0820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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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effect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스트 스가 학교 응

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고자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이 독립변인인 스트 스와 종속변인인 학교

응과의 계에서 어떤 과정과 기제로 매개변인의 역할

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경남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 총 25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와 스트 스 처

행동과 사회  능력, 학교 응 간의 계는 스트 스와 

학교 응은 스트 스가 높을수록 원만한 학교 응과 

련되어 부  상 을 보 으며, 스트 스와 사회  능력

에서도 스트 스가 높을수록 사회  능력과 련되는 부

인 상 을 보 다. 그리고 스트 스와 스트 스 처

행동에서도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트 스 처행동과 

련되는 부  상 을 보 다. 다시 말해 스트 스가 높

을수록 학교 응 뿐 아니라 사회  능력과 스트 스 

처행동에까지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에서는 상 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 스 처행동이 학교

응에 정 인 상 을 보 으며, 사회  능력 한 학교

응에 정  상 을 보 다. 즉 학교 응을 높이기 해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을 통해 높일 수 있다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스트 스가 높을수

록 학교 응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25][27]과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 스는 사회  능력과 

스트 스 처행동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스트 스가 인 계에 향을 끼쳐 가족 계  

타인에게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3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 스 요인에 따라 처행동이 

달라져야 하나 부정 인 처행동은 문제행동을 가져온

다는 연구[54]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와 학교 응 계에

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역할을 살펴

보기 해 4단계 회귀분석과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

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간

효과로서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효

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스트 스

는 학교 응에 직 인 향은 없었으나 스트 스 처

행동과 사회  능력을 매개로 하여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 처행동이 학교 응을 높

인다는 연구[36][39]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회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응을 높인다는 연구

[22][36-3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 스는 학교 응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인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학교 응에 미치는 향 계에서 매개변인

인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이 완 매개하고 있

음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살펴 볼 때, 다문화가족 정

책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사회통합지원체계에서 

기사회 응지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심으로 

한 한국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정된 한국

문화만을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이라는 

비 을 받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와 다문화가정에 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 등 효율 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가정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문화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스트 스

가 높을수록 학교 응과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

력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아동들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해 의

사소통기술, 인 계기술 등의 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지각하는 스트 스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으로 학교 응에서 스트

스와 스트 스 처행동, 사회  능력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학년만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성

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스트 스 수 , 사회  계

층, 생활 사건의 종류 등의 여러 변인들에 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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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은 다양한 변인과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해 

보다 구체 이고 종합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체를 상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는 특정 지역의 등학교 4~6학년 학생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  근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

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응과 련된 경험  연구가 부족

한 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응 특성에 한 

기  자료를 축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상으로 교육, 훈련, 상담, 개입 등의 사례 리

와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실용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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